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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and monocultural families using data from the 20th (2024)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Complex sa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54,653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after exclud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Th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economic status, depression and weekday smartphone use ti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n both groups. Subjective stress was identified as an additional associated factor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ereas school level, residential type,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were identified as additional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from monocultural families.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ental health, and health behaviors 

and to establish information technology-based, tailored educational and health support system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o improve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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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

의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생 54,65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 우울

감 및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가 추가적인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가정 청소년에

서는 학교급, 거주형태, 범불안장애가 추가적인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정보기술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건강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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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 성

장과 정서적·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전환기이다[1]. 이

는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업성취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직업 선택 및 성인기 사

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의 미래 경쟁력을 결

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개인의 학습능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사회경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다[3-4]. 특히 가정의 경제적 자원

과 교육지원 여건의 차이는 학습기회와 학습환경의 차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교육격

차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업성

취를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한정하기보다 가정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발달과 학업성취는 개인적 특성뿐

만 아니라 가정, 학교 및 또래 관계 등 다양한 환경과의 상

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

정 청소년은 청소년기라는 공통된 발달과정을 경험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적 적응, 부모의 교육지원 여건, 학교 

및 또래관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학업 경험과 관련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개

인, 가정 및 학교환경의 다양한 요인이 학업성취 또는 학

업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Kim & Choi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학업성취의 변화와 관

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의 동기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지원 등 가정환경의 중요

성을 제시하였다[5].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의 희망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 가구소득, 교사 및 친구

의 지지, 학교 생활적응 등이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비

교할 때에는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집단이 처한 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요인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집단의 학업성취 관련 요인을 동일한 자료와 분석 체계에

서 비교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련 요인과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주로 다문화가정 청

소년을 단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다문화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가정·학교 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점의 전국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특

성과 정신건강 및 건강행태 요인을 동일한 분석체계에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청소년의 학

업성취는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

신건강 및 신체활동, 스마트폰 이용과 같은 일상적 건강행

태와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집단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집단

별로 나타나는 관련 요인의 양상을 탐색적으로 비교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단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Methodology

1. Study Design and Data Source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제20차(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KYRBS) 원시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연구

(cross-sectional study)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

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이차자

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연구로 수행되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

계로 청소년의 건강행태, 정신건강, 생활습관 및 사회환경

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조사대상은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층화변수

(strata), 집락변수(cluster) 및 표본가중치(sampling 

weight)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복합표본설계

(complex sampling design)를 고려하여 모든 분석에서 

층화변수, 집락변수 및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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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부모 출생국 관련 

문항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대한

민국 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경우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으

로 정의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주요 연구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54,653명이었다. 다문화가정 청소

년은 1,935명(unweighted N), 일반가정 청소년은 52,718

명(unweighted N)이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표본은 

층화집락추출을 통해 구성되므로 실제 조사대상자 수와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는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층화변수, 

집락변수 및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반영

하였다. 이에 따라 Table 1의 집단별 사례 수는 실제 분석

에 포함된 비가중 표본수(unweighted N)를 함께 제시하

였고, 비율 및 통계적 검정은 복합표본설계와 가중치를 적

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 Variables

종속변수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생이 인식한 학업 성적

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원자료에서는 학업성적을 ‘상’, 

‘중상’ , ‘중’, ‘중하’, ‘하’의 5단계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성취 집단과 그 외 집단에

서 관련 요인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상’과 ‘중상’은 높은 학업성취 집단으로, ‘중’, ‘중하’, 

‘하’를  그 외 집단으로 재분류하여 이분형 변수로 분석하

였다. 다만 이러한 이분화는 분석과 결과를 용이하게 한다

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래의 서열형 자료가 가진 학업성취 

수준 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 손실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

하기 위한 분석적 기준이다. 다만 원래의 5단계 응답을 이

분화 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 수준에 관한 일부 정보가 축

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 시 이를 고려하였다.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조사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개인적 특성뿐

만 아니라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정신건강 및 일상적인 

건강행태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수를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정신건강 요인 및 건강행태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

교), 가정의 경제적 수준, 주거형태를 포함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 ‘중상’을 ‘상’, ‘중’은 ‘중’, ‘중하’, ‘하’

는 ‘하’로 재분류하였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

다’와 가족 외(친척집, 하숙, 자취, 기숙사, 보육시설 등)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 요인으로는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범불안

장애 점수를 포함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낀다’와 ‘많이 느낀다’를 ‘높음’, ‘조금 느낀다’를 ‘중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낮음’으로 

재분류하였다. 우울감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

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한 여부로 

정의하였다. 건강행태 요인은 신체활동 실천 여부, 평일 스

마트폰 사용시간, 주말 스마트폰 사용시간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동기, 교사지지, 또래관계, 학교풍토 등은 선행연구

에서 학업성취와 관련된 주요 교육환경 요인으로 보고되

어 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중심으로 구축

된 국가조사자료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이라는 특성상 

해당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Fig. 1. Research Model

3. Statistical Analysis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9.0 프로그램을 이

용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 외 

집단으로 구분된 이분형 변수이므로 각 독립변수와 높은 

학업성취 가능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은 복합표본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

의 특성 차이는 복합표본 차이분석(χ²-test, t-test)을 실

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문

화가정과 일반가정을 각각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을 실

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Cox and Snell R2 및 

Nagelkerke R2를 확인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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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thical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분석자료에는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을 준수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별도의 연구대상자 동의

는 필요하지 않았다.

III. Results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5), 다문화가정에서는 여학

생의 비율이 51.2%로 남학생(48.8%)보다 다소 높았으나, 

일반가정에서는 남학생이 51.5%로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

을 보였다.

학교급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중학생 비율이 

60.8%로 일반가정(52.9%)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고등학생

의 비율은 일반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χ

²=46.609, p<.001).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 가장 큰 차이가 

확인되었다(χ²=434.231, p<.001). 일반가정은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0%인 반면, 다문화가정은 

24.4%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다문화가정이 23.3%로 일반가정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이 상대

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주형태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30.919, 

p<.001).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일반가정이 95.2%

로 다문화가정(92.4%)보다 높았으며, 가족 외의 형태로 거

주하는 비율은 다문화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관련 변수에서는 주관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분포가 두 집단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은 

일반가정 청소년이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다문화가정 청

소년이 일반가정보다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평일 평

균 사용시간은 다문화가정이 305.62분으로 일반가정의 

267.31분보다 길었으며, 주말 역시 각각 469.41분과 

388.51분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였다. 반면 범불안강애 평균점수

는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family(n=1,935)

Monocultural 

family(n=52,718)
χ2/t

%

M±SD

%

M±SD

Sex
Boys 48.8 51.5

5.477*

Girls 51.2 48.5

School
Middle 60.8 52.9

46.609***

High 39.2 47.1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24.4 43.0

434.231***Middle 52.2 46.3

Low 23.3 10.7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92.4 95.2
30.919***

Others 7.6 4.8

Subjective

stress

high 40.6 42.2

2.921Middle 42.5 42.0

Low 17.0 15.8

Depression
Yes 28.3 27.7

.328
No 71.7 72.3

Physical 

activity

Yes 66.6 70.2
11.302***

No 33.4 29.8

Smartphone

usage time 

Weekdays 305.62±182.4 267.31±166.2 -9.012***

Weekend 469.41±252.4 388.51±221.8 -13.765***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4.38±4.67 4.45±4.74 .617

Notes *p<.05 **p<.01 ***p<.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by Family Type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집단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는 경제적 

수준, 주관적 스트레스, 우울감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는 학교급, 경제수준, 가구형태, 우울감, 신체활동 및 범불

안장애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

족유형과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을 검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과를 집단 간 관련성의 통계적 차이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는 특히 경제적 수준 ‘하’를 기준

으로 ‘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중’은 유의하지 않

았다.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감 역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

련성을 보였고, 또한 평일 스마트폰 사용시간 역시 통계적

으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특히 경제적 수준은 두 집단 모

두에서 가장 일관되게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

소년의 학업성취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가정환경과 사

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학생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정신건강 변수인 우울감 스트레스 역시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

성을 시사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 역시 양 집단 모두 유의한 변수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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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습관 형성

이 학업성취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Variables Categories
Multicultural family Monocultural family

OR 95%CI p OR 95%CI p

Sex
Boys 1 1

Girls 1.086 .862-1.369 .482 1.012 .971-1.054 .581

School
Middle 1 1

High 1.288 1.014-1.637 .038 1.750 1.680-1.824 <.001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 1

Middle .419 .303-.580 <.001 .278 .258-.300 <.001

Low .972 .722-1.307 .849 .755 .700-.815 <.001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1.031 .639-1.665 .901 1.243 1.121-1.379 <.001

Others 1 1

Subjective

stress

high .523 .359-.762 <.001 .926 .866-.990 .025

Middle .675 .481-.946 .023 .981 .923-1.041 .524

No 1 1

Depression
Yes .664 .493-.893 .007 .771 .733-.812 <.001

No 1 1

Physical 

activity

Yes .994 .785-1.258 .958 1.078 1.032-1.127 <.001

No 1 1

Smartphone

usage time 

Weekdays 1.002 1.001-1.003 <.001 1.002 1.001-1.002
<.001

Weekend 1.000 .999-1.001 .019 1.001 1.001-1.002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006 .120 .958 .986 .981-.992 <.001

Cox와 Snell의 R2 .123

Nagelkerke R2 .168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IV. Discussion

본 연구는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수준, 우울감 및 평일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면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학교급, 거주형태 및 범불안장애가 

유의한으로 확인되어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 영향요인

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성취

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다문화가정에

서는 ‘중’과 ‘하’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일

반가정에서는 ‘중’에서도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경제수준과 학업성취 간 관계가 모든 수준에

서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경제수준에 따른 학업성취의 차이를 단순한 선형적 관계

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자

원이 학습환경, 교육기회 및 교육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학

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7].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비율이 일반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이 학업성취와 유

의한 관련성을 보인 점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사회경제

적 취약성에 더욱 민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이 단순히 학습지

원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교육지원 접근성 향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신건강 요인 역시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타나

냈다. 우울감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며, 주관적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학

업성취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 함께 언어 및 문화적 적응, 

또래 및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환경적 요구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

성취는 가족과 교사 및 또래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8]. 따라서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정신건강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은 다문화가

정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학업 경험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응 스트레스나 학교생활 적응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므

로 이러한 기능을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체활동은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

련성을 보였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력 증진뿐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와 인지기능 향상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학습 효율

성 향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체육활동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이 

아니라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 모두에서 평일 사용시간

이 학업성취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본 연

구자료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높은 학업성취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방향의 관련성이 관찰되

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구체적

인 사용목적과 콘텐츠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결

과를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해

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습, 

정보검색, 여가 및 사회관계 등 스마트폰 이용목적을 구문

하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불안장애가 다문화가정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일반가

정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설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 집단의 표본크기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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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에

서는 집단 간 차이를 직접 검증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변수가 한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고 다른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해당 

변수의 관련성이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연구 결과는 집단별 관련 요인의 양상을 비

교하는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유형과 주요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 검정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다 엄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 대표성을 갖는 청소년건강행태조

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

업성취 영향요인을 동일한 분석모형에서 직접 비교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집단 또는 일

부 변수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

건강 및 건강행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을 위

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횡단

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둘째, 모든 변수는 자기보고식 설명자료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기억오차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업지원 정도, 

학교환경, 교사 요인 등과 같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넷째, 학업성취를 

자기보고식 5단계 응답에서 이분형 변수로 재분류하였으므

로 학업성취 수준의 세부적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인과관계 분석과 함께 가정 및 학교환경을 포함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하여 청소년의 학

업성취 결정요인을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사회경제적 특성, 정신건강 및 건강

행태 과련 요인은 향후 청소년의 교육 및 건강지원에 필요

한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교 및 지역사회에

서 축적되는 학습·건강 관련 자료와 연계할 경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특성

을 고려한 교육 및 건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Conclusions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 요

인을 동일한 분석체계에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우울감, 평일 스마

트폰 사용시간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학업성취와 관

련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부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신건강 요인의 관련성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개인의 학습능력이

나 학습행동만으로 설명하기 보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과 정신건강, 건강행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요인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은 청

소년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집단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조기에 파

악하여 학습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에서 

신체활동과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

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과 함께 학교생활 및 심리적 적응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과정에서 디지털 

기반의 상담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특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접근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지원으로 이

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및 건강지원 프

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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